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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게 보인다는 것          18-09-12

한국의 저명한 노 교수 한 분이 최근에 라디오 칼럼에서 “한국인들은 젊게 보인다고 하면 바보처럼 좋아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분의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 저는 바보입니다. 누가 저에게 젊게 보인다고 하면 기분이 싫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귀국을 해서 모처럼 고향에 들렸습니다. 30여년 만에 만난 친척 한분이 저를 보고 한 첫 마디가 “자네 많이 늙었네.”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네 여전히 젊어 보이네”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건 인지 상정인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의 심정을 말해주는 관고대사가 생각납니다.  “아줌마 소리 안듣는 것.” 이런 광고 대사를 남가주에서 함 때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나 50대의 여자분들께서 “할머니”라고 불리우는 것이 슬프고 한심 스럽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라는 칭호가 정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던져지는 칭호보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동포사회에서 저명하신 한 분의 심리학자로부터 좋은 강의와 시 한 수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 분은 80대 후반과 90대 초반의 나이에 노벨 상을 받으신 분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은 늙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늙는 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뮤엘 얼만 (Samuel Ullman)의 작시는 청춘 (Youth)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시간대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청춘은 장미빛 볼과 빨간 입술 또는 말랑 말랑한 무릎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청춘은 의지와 상상력의 질과 감정의 활력으로 되는 것이며 인생의 깊은

샘물의 신선함인 것이다.

청춘이란  안일함을 좋하하는 자세를 초월하는 모험을 지향해서 소심한 
구미를 극복하는 강한 용기의 지배를 의미한다. 청춘은 20세의 몸보다

60세의 인간됨 안에  존재한다.  단순히 흘러간 세월로 인하여 늙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이념을 저버림으로서 늙어 가는 것이다. 
흘러간 세월은 피부의 주름쌀을 만들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의 주름쌀을 

만든다.  근심, 두려움 및 자신의 불신은 마음을 내려 앉혀 영을 먼지로 

변화시킨다.
60세이든 16세 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기이로움을 바라는 마음과  

다음에 있을 상항에 대한 어린 아이 같은  확실한 기대감이 있고 인생 게임의 

즐거움이 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 속에는 무선 통신소가 있다. 인간과

무한으로부터 미, 희망, 격려, 용기 및 힘의 메시지를 받는 한  당신은 그만치

 오래  청춘을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의 안테나가 내려지고 당신의 영이 냉소의 백설과  비관의 얼음으로  

덮이면  그 때 당신은 20세의 나이에도  늙어지는 것이다.  낙관의 전파를

 받기 위해서 당신의 안테나가 올려져 있는  한,  희망이 있고 당신은

 80세에도 젊게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참 멋진 시 한수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 시를 벽에 걸어 놓고 하루에도 여러번 읽고 암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심리학 박사님은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78.6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65.5세하고 했습니다. 즉 78.6세까지 숨은 쉬지만 인생을 뜻있게 사는 수명은 65.5세라는 뜻으로 말해주었습니다.  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세에 죽어서 70세에 묻힌다.”

자기 개발이 멈춰지는 순간 인간을 죽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정지되면 존재는 할 망정 뜻있는 인생은 멈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 97세에 마지막 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와 봉사를 하시고 별세하신 훌륭하신  종교 지도자를 압니다. 저와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신 노교수 한 분은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시고 일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비록 86세의 연세에 별세하셨지만 그런 분들의 생은 저도 닮고 싶어지는 삶이이었습니다.   끝
